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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반 명선이 
지금부터 우리 반 명선이를 소개해줄게요 

 

친구들 얼굴을 만드는 미술시간 

명선이도 뭔가를 만들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들 얼굴은 아니에요

명선이는 

명선이가 좋아하는 공룡을 만듭니다 

솔직히 조금은 서운하기도 해요 

난 이렇게 명선이 얼굴을 만들어주는데 말이죠

사실 명선이는 

내 이름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명선이랑은 2학년 때부터 알아서  

내 이름은 잘 몰라도 

우린 친하거든요 

(인터뷰- 2학년때부터 친해져서 같이 도서관 쪽으로 일부러 돌아서 집에 가고 그래요 
명선이가 곤충을 좋아해서 곤충보러...)

(복도 밖으로 나가서 혼자 노는 명선이) 
혼자서 노는 걸 좋아하는 명선이는 

가끔 우리가 귀찮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우린 명선이가 좋아요  

(명선이 주변에 모여드는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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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선이가 익룡을 가지고 혼자 복도에서 노는 모습) 
왜냐면 명선이는 우리보다 더 많은 걸 보고, 들을 수 있는 아이 같거든요  

명선이가 보는 창문 밖으로는 익룡이 날아다니고요, 

어쩔 땐 개미들의 속삭임도 전해줍니다 

 r(명선이 영상에 친구들 음성만-명선이한테 배우는 것 도 많아요 공룡이름도 많이알고요, 
곤충들도 많이 알아요 신기해요 그리고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명선이가 만드는 공룡은 진짜 같아요 

진짜, 레알! 

짧은 앞다리 

긴 꼬리 

날카로운 이빨 

만화에 나오는 공룡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명선아 이게 머야? - 공룡이름 말하는 씬) 

어려운 이름도 척척!

명선이는 다 알아요 

그런데 명선이에겐 장애가 있대요 

(인터뷰-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해요 잠깐 이라는 말을 자주하고... )

그래서 명선이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기다려줘야 해요 

명선이에게 대답을 들으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하고 

잠깐! 이라고 외칠 땐 더 천천히 행동해야 해요 

수업시간에 갑자기 밖으로 나갈 때도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들어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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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되고, 귀찮아 보인다고요?

(방해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방해는 안되요/ 까지만 쓰고) 
아니요, 방해되고 귀찮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같이 지내다 보면요!

우린 명선이에게 

더 잘해주지 않고  

돌봐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친구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자막)
친구는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니까요 

M/V 

(뮤비에는 아이들하고 섞여노는 다른 수업장면, 

엄마 인터뷰 –조금 더 기다려달라) 

초등학생 친구들이 말하는

장애인 친구를 대하는 방법

1. 가까이에서 함께 한다

2. 무엇을 하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대한다

3. 싫어하는 행동을 조심한다

4.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해준다

5. 혼자만의 세계를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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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1) 자기표현을 어려워하는 친구에겐

천천히 말하기, 

손짓 몸짓으로 대화하기,

가능한 쉽고 짧은 말로 설명하기,

그림으로 표현하기

2) 보거나 듣고 말하는 것이 불편한 친구에겐

손을 잡고 알려주기, 

커다란 글씨나 읽을 수 있는 도구를 쓰기, 

입모양을 또박또박 성우처럼 천천히 말해보기 

3) 걷거나 움직이는 게 불편한 친구에겐

관심 갖고 지켜보기, 

스스로 하는 일이 많아지도록 방법 찾기, 

방해하는 물건 치워주기, 

휠체어가 불편한 장소 미리 알려주기,

외국인 친구가 전학 왔다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서로 통하는 단어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친해지면 되니까요. 

초등학생이 말하는 

장애인 친구를 대하는 방법 

"우리반 명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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